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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2023년부터 2025년간 충남 지역 A대학교에서 실시한 기초교양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에
대한 학생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교과목 간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교과목에 대한 연도별 만족도 조사를 살펴본 결과, 부정평가보
다 긍정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교과목의 학습 목표가 수업을 통해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과목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어와 영어는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교과목은 언어적 요소를 기반으로 강한
동질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국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면 영어도 함께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관계이다.
영어와 수학 간 상관관계는 외부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관성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관계로 분석된다. 반면에
국어와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어와 수리 개념이나 수치 등을 기반으로 하는 수학의 특성으로 인해
두 교과목 간의 상관관계는 타 교과목에 비해 다소 약하게 나타난다. 컴퓨터와 국어, 영어는 초기보다 결속력이 강화되
는 양상을 보여준다. 국어나 영어는 언어적 학습 기반을 중심으로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양상이 공통적이며,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역량이 컴퓨터의 수리적 기초지식과 추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결속력이 강화되
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교
과목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교과목의 경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상관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교과
목의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교양교과목과 전공 교과목 또는 기초교양교
과목과 타 교양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융복합 교과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교양교과
목 학습을 통한 학습 역량이 AI 리터러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대학 교양교육, 기초교양교과목, 설문조사, 상관관계, AI 리터러시, Spearman 상관계수, Pytho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s in student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by examining the correlations between subjects based on the results of a student satisfaction
survey on basic liberal arts subjects (Korean, English, Mathematics, and Computer) conducted at 
University A in the Chungnam region from 2023 to 2025. An analysis of yearly satisfaction surveys for
Korean, English, Mathematics, and Computer subjects revealed that the proportion of positive 
evaluations was higher than that of negative evaluations, indicating that the learning objectives of each
subject were realized through the classes. An examination of the correlations between subjects revealed
that Korean and English maintain a high correlation. Since the two subjects share strong commonalities
based on linguistic elements, there is a very high probability that an increase in satisfaction with Korean
will lead to an increase in English as well. The correlation between English and Mathematics is analyzed
as a stable relationship that maintains a constant association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n and Mathematics appears somewhat
weaker compared to other subjects due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Korean, which is based on 
logical thinking, and Mathematics, which is based on mathematical concepts and numbers. Computer, 
Korean, and English show a pattern of strengthening cohesion compared to the initial stages. Korean 
and English share a common tendency to reinforce learning capabilities centered on linguistic learning 
foundations, while learning capabilities for solving problems from a logical and critical perspective 
show a trend of strengthening cohesion based on the mathematical and inferential knowledge of 
compute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for subjects with low correlations among Korean, English,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measures to improve them should be considered, while for subjects where the correlation is stable, 
measures to maintain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nvergence 
courses by linking basic liberal arts courses with major courses or with other liberal arts courses. This
is because the learning competencies acquired through the study of basic liberal arts courses at the 
university are based on core competencies in AI literacy.
Key Words :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basic liberal arts courses, survey, correlation, AI literacy,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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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학 교육은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과 소통,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교
육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대학의 교양
교육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교양교육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그 결과를 교양교육의 지
표로 삼는 한편 대학의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가름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질 관리 
차원에서 교양교육과 교양교육과정에 대해 학생의 만족
도 조사와 인식 조사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6]. [7] 교양교
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졸
업생, 그리고 산업체(현직 종사자)까지 조사 대상을 다양
하게 확대한 연구[8], 전공교육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교
양교육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한 연구[9] 등이 있
다. 특히 교양교육과정 중 필수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만
족도 조사를 실시한 연구[10], 기초교양교과목에 대한 학
생의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기초교양교과목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연구[11] 등도 주목할 만한 논의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주로 교양교육 대상자인 학생에 집중한 논의
가 대부분이고, 교양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상대
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만족도 조
사는 1년 단위로 진행되었고, 3년 이상 변화의 추이를 살
핀 논의는 거의 없다. 

최근 AI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AI 리터러시 또한 중요
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학의 교육 현장
에서도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Long과 Margeko가 제시한 15가지 역량 가운데 ‘데이
터 리터러시’는 언어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이
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12]. AI 리터러시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며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AI 리터러시는 미디
어나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터 과학, 데이터 과학, 윤리 
등의 학문 분야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기초교양교
과목은 AI 리터러시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습득하는 기
초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융복합적 능력을 기르고 강화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는 이러한 맥락에서 A대학교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
지 3년간 실시한 교양교육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기초교양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그 변화의 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이
를 토대로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초교양교육과 AI 리터러시의 상관성

AI 리터러시는 개인이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
고,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온라인이나 직
장 등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역량
이다. 이는 단순히 코딩을 배우는 것과 달리 AI를 접할 
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 결과물을 신
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며, AI와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 오늘날 학습자는 활용, 창작, 관리, 설계의 4가
지 영역을 통해 AI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우선 ‘AI 활용
하기’는 ‘AI를 인식하고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고, ‘AI와 함께 창작하기’는 ‘AI와 협업하여 창의
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능력’을 
말한다. ‘AI 관리하기’는 ‘AI에 적절한 업무를 위임하여 
인간 고유의 가치(창의성, 공감 등)를 극대화하는 능력’
이며, ‘AI 설계하기’는 ‘AI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여 사회
에 이로운 방향으로 AI를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
다. 이는 결국 학습자로 하여금 주체적이고 윤리적인 역
량을 갖추도록 돕는 단계라 할 수 있다. [12]

AI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지식, 기술, 태
도’로 ‘지식’은 AI의 작동 원리(데이터 처리), 인간 사고
와의 차이점, 편향성 발생 등 기술적·사회적 개념을 이해
하는 것이고, ‘기술’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하여 
AI를 윤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이다. 
‘태도’는 AI에 대한 호기심을 갖되, 그 결과물을 무조건 
믿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책임감 있게 사용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AI 리터러시의 핵심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의 조합’은 6개 영역 분야와 관련이 있다. 

• 미디어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 및 평가, 정보 검색, 
콘텐츠 제작.

• 디지털 리터러시: 지적재산권, 예절, 안전 및 개인정
보 보호.

• 컴퓨터 과학: 추상화, 알고리즘 사고, 분해.
• 데이터 과학: 데이터 분석, 편향성, 추론.
• 디자인 사고: 아이디어 구상, 문제 정립, 반복
• 윤리: 공정성, 책임, 이익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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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교양교과목의 만족도 조사

이 연구는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 설계에 
기반하여,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학생을 대
상으로 실기한 기초교양교과목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주요 분석기법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Spearman 상관분석을 적용한다. 특히 Spearman 
상관계수의 크기 해석을 위해 Evans의 기준을 적용한
다.[15] 이 기준은 상관계수의 절대값을 .00~.19(매우 
약함), .20~.39(약함), .40~.59(중간), .60~.79(강함), 
.80 이상(매우 강함)의 다섯 구간으로 구분하며, 행동과
학 분야에서 상관계수 해석에 널리 활용되는 기준 중 하
나이다. Cohen의 기준 또한 행동과학 분야에서 많이 인
용되지만, 이는 0.10(작음), 0.30(중간), 0.50(큼)으로 구
분된다. 현재 분석에서는 rho 범위가 0.5~0.7 정도로 분
포되어 있는데, 이 경우 Cohen의 기준을 적용하면 모두 
large(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과목 쌍 상관 강도의 차이
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Python 기반 통계분석 
환경에서 기초교양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에 
대한 학생 만족도 수준과 과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연도별 변화 흐름과 교과목 간 연계 양상을 확인하는 상
관관계 중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해석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상관계수 rho ≥ 0.3: 중간 수준의 상관관계
∙ 상관계수 rho ≥ 0.5: 강한 상관관계
∙ p < .01: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3.1 응답자 정보
A대학교에서 기초교양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2023년 1,279명, 2024년 1,467명, 
2025년 1,184명으로 총 3,930이 참여하였다. 조사 방
법은 대면(1,614명)과 비대면(2,316명)으로 나누어 진행
하였으며, 비대면은 구글폼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성별
을 보면, 여학생이 2,553명(65.0%)으로 남학생 1,377명
(3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
과 같다.

2023 2024 2025 Frequency Percentage

Male 507 486 384 1,377 35.0

Female 772 981 800 2,553 65.0

Total 1,279 1,467 1,184 3,930 100

<Table 1> Respondent Gender

단과대학별 참여 분포를 보면, 디자인대학생이 27.1%
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과대학생이 
25.0%, 예술대학생이 18.2%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2023 2024 2025 Frequency Percentage

Engineering College 329 375 277 981 25.0.

Global Humanities College 205 147 100 452 11.5

Design University 285 402 378 1,065 27.1

Arts College 214 280 223 717 18.2

Conversion Technology College 246 263 188 697 17.7

College of Liberal Studies 0 0 18 18 0.5

Total 1,279 1,467 1,184 3,930 100

<Table 2> College Information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이 62.3%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학년이 18.8%, 3학년이 12.2% 순으로 나타
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2023 2024 2025 Frequency Percentage

1st grade 906 879 663 2,448 62.3

2 grade 185 278 276 739 18.8

3 grade 135 208 137 480 12.2

4 grade 49 102 108 259 6.6

No input 4 0 0 4 0.1

Total 1,279 1,467 1,184 3,930 100

<Table 3> Information by grade level

3.2 기초교양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변화 양상
기초교양교과목은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 지식 

및 기본 능력을 함양하는 영역’으로 대부분 대학 1학년
이 이수하는 필수교양교과목이다. A대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등을 기초교양교육교과목으로 개설
하여 운영하고 있다. 

A대학교는 2017년부터 해마다 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양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
다. 이 연구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중 기초교양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조
사를 분석하여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교과목은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표현력
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문항의 답변을 조
사한 결과, 긍정응답(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67.89%, 부
정응답(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이 8.3%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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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Response 2023 2024 2025 Frequency Percentage

Strongly agree 158 346 276 780 23.4

Agree 374 618 548 1540 46.1

Neutral 256 317 245 818 24.4

Disagree 9 67 40 116 3.5

Strongly disagree 41 31 14 86 2.6

Total 838 1,379 1,123 3,340 100

<Table 4> Korean language satisfaction

영어교과목은 ‘자기주도적 영어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전공지식 습득을 위한 영어기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문항의 답변을 조사한 결과, 긍정응답(그
렇다, 매우 그렇다)이 61.5%, 부정응답(그렇지 않다, 전
혀 그렇지 않다)이 10%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Response 2023 2024 2025 Frequency Percentage

Strongly agree 136 256 231 623 18.8

Agree 393 531 493 1417 42.7

Neutral 296 368 283 947 28.5

Disagree 88 105 59 252 7.6

Strongly disagree 29 34 15 78 2.4

Total 942 1,294 1,081 3,317 100

<Table 5> Satisfaction with English

수학교과목은 ‘수학의 기초지식 개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문항의 답변을 조사한 결과, 긍정
응답(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52.3%, 부정응답(그렇지 않
다, 전혀 그렇지 않다)이 10.6%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Response 2023 2024 2025 Frequency Percentage

Strongly agree 42 80 54 176 18.5

Agree 81 135 105 321 33.8

Neutral 104 161 87 352 37.1

Disagree 25 28 16 69 7.3

Strongly disagree 11 12 8 31 3.3

Total 263 416 270 949 100

<Table 6> Math satisfaction

컴퓨터교과목은 ‘문제 해결 및 소프트웨어 능력 향상
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문항의 답변을 조사한 결과, 긍

정응답(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68.8%, 부정응답(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이 7.4%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Response 2023 2024 2025 Frequency Percentage

Strongly agree 311 307 225 843 22.6

Agree 594 638 492 1724 46.2

Neutral 247 342 299 888 23.8

Disagree 50 71 72 193 5.2

Strongly disagree 18 40 23 81 2.2

Total 1,220 1,398 1,111 3,729 100

<Table 7> Computer satisfaction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교과목은 연도별로 비율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각 
교과목의 학습 목표가 수업 운영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과목에 대해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4과목 모두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의 연도별 양상을 교차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교차표를 통해 교과목 간 응답의 양상을 살
펴보는 한편 중복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있
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와 영어의 교차표는 동일하거나 인접한 만족도 구
간에 응답이 모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긍정응답 구
간에서 두 과목의 응답이 함께 분포하여, 두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확인된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English

2023 2024 2025

PositiveNeutral Negative Positive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Korean

Positive 95 22 5 192 29 7 136 18 3

Neutral 14 43 5 18 73 10 13 35 4

Negative 5 9 15 5 10 9 4 2 5

<Table 8> Cross-tabulation of Korean and English 
Satisfaction

Mathematics

2023 2024 2025

Positive Neutral NegativePositive Neutral NegativePositive Neutral Negative

Korean

Positive 83 31 8 151 66 11 114 32 11

Neutral 3 55 4 14 76 11 5 42 5

Negative 4 7 18 5 8 11 2 4 5

<Table 9> Korean and Mathematics Satisfaction 
Cross-tab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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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와 컴퓨터의 교차표를 살펴보면, 긍정응답 구간에
서 결합 응답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동일 수준 응답이 반복되어 두 과목 간에 동반 분포 경향
이 함께 확인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Computer Science

2023 2024 2025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Korean

Positive 108 12 2 200 25 3 130 24 3

Neutral 27 33 2 33 59 9 14 38 0

Negative 15 8 6 11 6 7 1 2 8

<Table 10> Korean Language and Computer 
Satisfaction Cross-tabulation

영어와 수학의 교차표 역시 대각선 방향의 분포가 관
찰된다. 응답이 전 구간에 무작위로 퍼지기보다 유사한 
만족도 수준끼리 묶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
면 다음 <표 11>과 같다.

Mathematics

2023 2024 2025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Positive Neutral Negative

English

Positive 81 25 8 154 58 3 113 33 7

Neutral 7 63 4 13 84 15 6 39 10

Negative 2 5 18 3 8 15 2 6 4

<Table 11> English and Math Satisfaction 
Cross-tabulation

영어와 컴퓨터 교차표에서는 동일 수준 또는 인접 수
준의 응답 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긍정응답 
구간에서의 결합 분포가 확인되어 두 과목 간 연동 패턴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Computer Science

2023 2024 2025

Positive Neutral NegativePositive Neutral NegativePositive Neutral Negative

English

Positive 104 9 1 192 19 4 127 23 3

Neutral 31 38 5 44 64 4 16 35 4

Negative 15 6 4 8 7 11 2 6 4

<Table 12> English and Computer Satisfaction 
Cross-tabulation

수학과 컴퓨터의 교차표에서는 대각선 및 인접 구간
에 빈도가 분포하며, 긍정응답 구간의 결합 응답도 나
타나므로 두 과목의 만족도가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패

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Computer Science

2023 2024 2025

Positive Neutral NegativePositive Neutral NegativePositive Neutral Negative

Mathematics

Positive 86 4 0 161 7 2 110 9 2

Neutral 48 41 4 72 73 5 30 44 4

Negative 16 8 6 11 10 12 5 11 5

<Table 13> Mathematics and Computer Satisfaction 
Cross-tabulation

연도별 교차표를 종합하면, 모든 과목쌍에서 응답
이 대각선 및 인접 구간에 반복적으로 분포하여 과목 
만족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일관되게 관
찰된다. 특히 컴퓨터가 포함된 과목쌍에서는 긍정응답 
구간의 결합 분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양상이 나
타난다. 

3.3 기초교양교과목 간의 연도별 변화 양상
기초교양교과목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균, 표준편차(SD), 응답 수(N)를 중심으로 연도별로 살
펴본다. 평균은 해당 항목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경향성
을 나타내고, 표준편차는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수치가 작을수록 응답이나 결
과가 평균에 밀집해 있다는 뜻이며, 클수록 개인차나 변
동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의 크기는 조사에 참
여한 대상의 수로 응답 수가 클수록 해당 통계 결과의 신
뢰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과목별 설문 결과
에 대한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는 2023년 3.564에서 2025년 3.919로 가장 뚜
렷하게 점수가 상승했으며, 표준편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1.027 → 0.844), 결과값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는 2023년(3.551)부터 2025년(3.801)까
지 매년 꾸준히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학은 
다른 교과목에 비해 표본 수(N)가 가장 적으며, 표준편차
(0.960 이상)가 상대적으로 커서 집단 내 응답의 다양성
이나 변동성이 크다. 컴퓨터는 다른 교과목과 달리 2023
년(3.926)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후, 2025년
(3.742)까지 점수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다. 이러한 결과를 다음 <표 14>와 <그림 1>을 통해 구
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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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verage
±SD (N)

2024 Average
±SD (N)

2025 Average
±SD (N)

Korean 3.564±1.027 (919) 3.856±0.926 (1379) 3.919±0.844 (1123)

English 3.551±0.953 (942) 3.672±0.968 (1294) 3.801±0.883 (1081)

Math 3.449±1.006 (263) 3.584±0.968 (416) 3.670±0.960 (270)

Computer 3.926±0.866 (1220) 3.788±0.938 (1398) 3.742±0.923 (1111)

<Table 14> Patterns of change in satisfaction by 
year

 

 

[Fig. 1] Average course satisfaction by year

연도에 따른 각 과목의 평가 점수 변동을 살펴본 결과, 
국어(H=68.752, p<.001), 영어(H=33.952, p<.001), 수
학(H=7.452, p=0.024), 컴퓨터(H=27.062, p<.001) 등 
교과목 모두 연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효과 
크기(epsilon_squared)는 0.006~0.020 범위로 전반적
으로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나 변화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H P epsilon_squared n_2023 n_2024 n_2025

Korean 68.752 p<.001 0.02 918 1,379 1,123

English 33.952 p<.001 0.01 942 1,294 1,081

Math 7.452 p=0.024 0.006 263 416 270

Computer 27.062 p<.001 0.007 1219 1398 1,111

<Table 15> Changes in evaluation scores for each 
subject by year

연도별 교과목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상관관계로 확인되었으며(모든 p<.001), 상관계
수(rho)는 2023년 0.519~0.699, 2024년 0.578~0.669, 
2025년 0.619~0.708 범위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
과목 간 연계성은 중간 이상 수준(rho≥0.5)을 유지하고 
있다. 흐름 측면에서는 국어-컴퓨터(0.519→0.649→
0.674), 영어-컴퓨터(0.545→0.628→0.619), 수학-컴퓨

터(0.561→0.655→0.643) 등이 2023년 대비 2025년에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국어-영어
(0.670→0.663→0.708), 국어-수학(0.686→0.578→
0.640), 영어-수학(0.699→0.669→0.684)은 모두 2024
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에 2025년에 회복되는 패턴
이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2023 rho (p, n) 2024 rho (p, n) 2025 rho (p, n)

Korean vs English 0.670 (<.001. 213)0.663 (<.001. 353)0.708 (<.001. 220)

Korean vs math 0.686 (<.001. 213)0.578 (<.001. 353)0.640 (<.001. 220)

Korean language 
vs computer 0.519 (<.001. 213)0.649 (<.001. 353)0.674 (<.001. 220)

English vs Math 0.699 (<.001. 213)0.669 (<.001. 353)0.684 (<.001. 220)

English vs Computer 0.545 (<.001. 213) 0.628(<001. 353) 0.619 (<.001. 220)

math vs computer0.561 (<.001. 213)0.655 (<.001. 353)0.643 (<.001. 220)

<Table 16> Correlation between basic liberal arts 
courses by year

<표 16>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교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양교과목의 만족
도 조사 시행하였는데, 이는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교
과목 간 총 6개 쌍의 상관관계와 그 연도별 변화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6개 쌍과 3
개 연도에 걸쳐 제시되는 상관계수가 서로 다른 학생으
로 구성되고 그 결과를 산출하게 되면 이 연구 결과가 무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상관분석 대상이 되는 과목쌍만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경우 과목쌍 간 상
관계수 차이 및 연도별 상관계수 변화가 교과목 간 관계
의 실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분석 대
상의 구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4개 교과목 모두에 응답한 학생만을 분석 대
상으로 삼은 것은 과목쌍, 연도 간 비교의 일관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설계에 따라 이 연구의 상관분
석 표본은 전체 응답자(연도별 1,279~1,467명) 중 4과
목에 모두 응답한 학생으로 한정함으로써 규모는 연도별 
n=213(2023), 353(2024), 220(2025)로 축소되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16~2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분석 대상 구성상의 특성으로 인해 다음
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분석 대상이 4과목 동시 수강
자로 한정하여 이 연구 결과를 각 교과목의 전체 수강자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르며, 분석에 참여한 
학생의 특성에 의해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전체 수강자 집단의 교과목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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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4개 교과목에 모두 응답한 학생 집단 내부에서 
관찰되는 교과목 간 만족도의 동반 변동 경향으로 한정
하여 해석한 것이다.

<표 16>에 제시된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교과목 간
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
와 영어교과목 간 상관관계는 2025년 기준 상관계수가 
0.708로 전체 쌍 중에서 가장 높다. 이는 국어에 대한 만
족도가 올라가면 영어도 함께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
는 의미이다. 즉, 두 항목은 언어적 요소를 기반으로 강
한 동질성을 가지거나 밀접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어와 수학교과목 간 상관관계는 2024년 단과대 
비율 변화와 집단 내부의 상관 변화가 맞물려 약화되었
다가 2025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논리적 사고
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어의 특성과 수리의 개념이나 수
치 등을 기반으로 하는 수학의 특성이 달라 두 교과목 간
의 상관관계는 타 교과목에 비해 다소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국어와 컴퓨터교과목 간 상관관계는 2023년 
0.519에서 2025년 0.674로 상관계수가 크게 상승하여 
뚜렷하게 증가한 양상이다. 초반에는 국어와 컴퓨터가 
별개의 요인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
를수록 두 교과목 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즉, 국어 학습을 통해 습득한 논리적 사고
력과 문제해결 능력은 프로그램과 문제해결 능력 양상에 
영향을 미쳐 결국 두 교과목 간의 연관성을 갖게 된 것으
로 보인다. 

영어와 수학교과목 간 상관관계는 3년간 0.66~0.69 
수준의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교과목은 외
부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관성을 유지하는 안
정적인 상관관계로 분석된다.

영어와 컴퓨터교과목 간 상관관계는 0.545 > 0.628 > 
0.619로 2024년에는 강화된 관계를 유지하지만 2025년
에는 소폭 약화된 양상이다. 두 교과목 간의 감소는 미미
하지만 초기보다 결속 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수학과 컴퓨터교과목 간 상관관계는 0.561 > 0.655 > 
0.643으로 2024년에 강화되었지만, 2025년 소폭 약화
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리적 기초 지식과 컴퓨터 
관련 추리 및 추론적 지식이 두 교과목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교과목 간의 상관관계
의 의미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관계수와 p-value에 대
한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 즉, rho라고 부르는 상관계수
는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 나타내고, p-value라고 부르는 
통계적 유의성은 결과가 우연히 나온건지 아닌지 판단하

는 확률이다. 이에 상관계수를 해석하면, p-value는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0.001보다 작
으면 매우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강하게 유
의미할수록 우연히 나올 확률이 작은 것을 의미하므로 
데이터 양이 많으면 상관계수가 작아도 p값이 유의미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관계수가 커도 데이터 양이 적으면 
p값이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상관관계 수가 
중간~강한 수준이고, p값도 0.001 미만이므로 관계가 
뚜렷하면서도 결과가 우연이 도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교과목 간의 교과목쌍에서 p-value가 .001미만으로 나
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연구는 충남 지역 A대학교에서 실시한 기초교양교
과목(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를 2023년부터 2025년간 3년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
초교양교과목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결과를 토대로 교
과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우선 국어, 영
어, 수학, 컴퓨터 교과목에 대한 연도별 만족도 조사를 
살펴본 결과,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각 교과목의 학습 목표가 수업을 통해 구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과목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국어와 영어는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교과목은 언어적 요소를 기반으로 강한 동질성을 공통적
으로 갖고 있으므로 국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면 영
어도 함께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관계이다. 영어와 수
학 간 상관관계는 외부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
관성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관계로 분석된다. 반면에 국
어와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어와 수
리 개념이나 수치 등을 기반으로 하는 수학의 특성으로 
인해 두 교과목 간의 상관관계는 타 교과목에 비해 다소 
약하게 나타난다. 컴퓨터와 국어, 영어는 초기보다 결속
력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국어나 영어는 언어적 
학습 기반을 중심으로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양상이 공
통적이며,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
는 학습 역량이 컴퓨터의 수리적 기초지식과 추론적 지
식을 기반으로 결속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
한 결과를 토대로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교과목 간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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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낮은 교과목의 경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
는 한편 상관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교과목의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
째, 기초교양교과목과 전공 교과목 또는 기초교양교과목
과 타 교양교과목과의 연계를 통해 융복합 교과목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교양
교과목 학습을 통한 학습 역량이 AI 리터러시 핵심 역량
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기초교양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교
과목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
초교양교과목 간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
를 둘 수 있다. 이는 AI 리터러시 역량을 신장하는 데 이
러한 기초교양교과목이 기반이 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몇 가지 한
계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교과목 만족도는 수업 내용, 수
업 진행 방식, 학습 성취감 등 다양한 하위 요소를 포함
하여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점 척도의 단일 문항
으로 측정함으로써 교과목 만족도 조사 시 고려해야 하
는 다양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안고 있다. 기
초교양교과목에 대한 다문항 척도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연구는 후일에 연구로 남겨둔다. 둘째, AI 리터러시 시대
에 요구되는 역량을 대학의 기초교양교과목의 학습을 통
해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AI 리터러시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기초교양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의 공통점에 대해서 논의가 이
루어졌지만, 실제 IOT 환경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 교육에서 AI 역량을 신
장할 수 있는 방향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I 
리터러시의 핵심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비판
적 사고력 신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 데이터 이해 
및 분석, 문제 정립, 공정성 등의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교양교과목을 개발하는 한편 수업 설계 모형을 AI 역량과 
기초교양교과목의 관련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
성함으로써 학습자의 입장에서 기초교양과 AI 리터러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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